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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산업재산정책국

산업재산정책과

과  장  정연우 042-481-5168

사무관  안광열 042-481-5154

2019년 7월 1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인터넷매체는 7월 18일(목) 15:30분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중소기업 유리천장, 지식재산으로 극복한다
- 특허청‧중기중앙회, 

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-
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과 중소기업중앙회(회장 김기문)는 7월 18일(목)

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(서울 영등포구)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

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ㅇ 이번 업무협약은 특허청와 중기중앙회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,

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고, 국내뿐만 아니라 해

외에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

목적이 있다.

□ 그동안 중소기업은 ’15년 이후 특허 출원량에서 대기업을 제치고 

국내 출원량 1위를 고수하는 등 국내 출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

보여 왔다.
< 연도 출원인 유형별 특허 출원건수 추이 >

(단위 : 건, %)

출원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중
(’18)

17 대비 18년 
증감률

중소기업 37,856 41,661 45,419 46,534 46,105 47,013 22.4% 2.0%

중견기업 11,990 11,331 10,180 10,520 10,128 10,179 4.8% 0.5%

대기업 47,005 45,986 42,649 37,020 33,568 35,240 16.8% 5.0%

내국개인 37,349 38,047 40,920 39,759 40,512 41,369 19.7% 2.1%

합 계 204,589 210,292 213,692 208,830 204,775 209,992 - 2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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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그러나,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율*은 4.3%에 불과한 것으로 나

타나 해외시장에서는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

실이다.

* 국내에 신규출원된 발명 가운데 외국에도 출원된 발명의 비율

※주체별해외출원율(’15) : 대기업(36.8%), 연구기관(12.3%), 대학(4.5%), 중소기업(4.3%)

ㅇ 게다가 이달부터 특허․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

도가 시행되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해진 반면, 비용 인력 등

의 측면에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분쟁에서 패소할 경

우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.

□ 이를 반영하여 양 기관은 업무협약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군 

공통핵심기술 IP-R&D를 확대하고 특허청의 각종 지재권 보호 사

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

출 및 보호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.

ㅇ 그에 더해 ▲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▲특허공

제사업 가입자 확보 ▲중소기업의 IP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▲지식

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 등 총 10가지의 협력업무 수행을 위해 

특허청과 중기중앙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.

< 특허청-중기중앙회 10대 협력업무 >

1.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

2.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-R&D 확대

3.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제고
4. 특허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협력

5.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

6.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지원
7. 지식재산 침해 피해 신고 및 분쟁조정 활성화

8.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확대

9. 중소기업의 IP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
10.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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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업무협약과 함께 진행된 「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」

에서는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

특허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.

ㅇ 중소기업계는 ▲우수특허의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 ▲특허 심사기

간 단축 ▲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▲IP금융 조기정착을 위

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등을 건의하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정

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“특

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

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”이며 

 ㅇ “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

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중소기업 CEO들과소

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“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혁

신역량의 저하에서 기인된 것으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

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”라며,

ㅇ “우리 중소기업계도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, 우리 경제의 새로운 

아이디어, 그리고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

력할 것”이라고 화답했다.


